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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무대〉는 드로잉의 개념적 특성을 타 장르와 매개하여 확장하려는 시도

이다. 탈영역 우정국에서의 이번 협업 공연에서는 더블베이스가 드로잉의 

요소들을 연주한다. 성열원 더블베이스 연주자는 드로잉이 수행하는 기본

적인 역할에서부터 유연한 변주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적 요소와 즉흥성, 

동시에 고유의 독립성을 잃지 않는 드로잉의 특성에 기반을 두어 더블베이

스를 독주한다. 이번 〈독무대〉는 합주의 영역에서 벗어나 드로잉적 감각으

로 그려나가는 더블베이스 선율의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이현수 성열원

곡을 연주한다기보다 소리로서 들려주
는 파트. 선으로 이루어진 간결한 드로
잉으로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듯 한 
악기가 내는 기초적 선율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작. 한 악기가 가진 고유의 
소리를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도입부.

합주 시 일반 합주곡에서 더블베이스
가 맡은 부분만 연주되는 파트. 부분이
지만 독립적인 드로잉처럼 부분연주가 
새로운 곡의 형태로 들리는 순간. 다른 
파트가 연주되는 쉼표의 구간조차 드
로잉의 여백처럼 느끼게 된다.

드로잉이 고유의 독립성을 잃지 않고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온전한 작품으
로 인식되듯 합주의 보조적인 역할을 
맡는 더블베이스가 멜로디파트와 베이
스파트를 동시에 연주하며 완전한 음
악을 들려주는 순간. 성열원이 더블베
이스를 위해 만든 자작곡.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드로잉의 순간처
럼 즉흥연주가 시작. 악보에 드로잉처
럼 스케치가 되어있지만, 연주가 시작
되는 그 날, 그 순간에 따라 변화되는 
연주. 1, 2회 공연의 마지막 부분은 그
래서 같지 않음. 마치 드로잉의 가능성
이 다르게 귀결되듯.

손-pizz-으로 켜지는 더블 베이스의 사
운드에 집중한 연주. 현을 울리게 하
는 오른손 그리고 현을 누르는 왼손에
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소리의 뉘앙스 
“블루스, 블르지한” 누구나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단순한 (간결한) 선율, 그 선
율에 제한하여, 음악학적 요소가 아닌 
무한한 뉘앙스로 정의되는 “블루스, 블
루지한”에 기반을 두어 연주한다.

소위 “재즈 스탠다드” 곡을, 전형적인 “
재즈 스탠다드 연주 구조”에서 더블 베
이스의 역할만을 표현하여 그 곡을 노
래한다. 한 부분만을 연주하지만, 그 자
체로 하나의 새로운 (온전한) 한 곡으로
의 가능성을 찾는 여행이다.

전형적인 재즈 연주에서 곡은 음악의 
일부 혹은 바탕으로 여겨지지만, 그 자
체로 완전한 음악이기도 하다. 보통의 
연주에서처럼 곡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그 곡만
을 표현하여 완전한 음악을 만든다.

드로잉과 독무대에 영감 받은 간단한 
아이디어 스케치에 기반을 두어 -혹은 
전혀 상관없이- 무대에서 그 순간에 집
중하여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음악을 만
든다. 1, 2회 공연 모두 같은 아이디어 
스케치에서 출발하지만, 표현하려는 것
은 그 아이디어가 아닌 “그 순간” 이므
로 같은 곡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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